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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까지 최단거리, 진도~제주 뱃길 열린다

- 초쾌속카페리 ‘산타모니카호’ 5월 7일 운항 개시 - 

  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김성수)은 진도-제주 항로 ‘산타모니카호’ 가

오는 6일(금) 취항식을 갖고 7일(토)부터 운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.

진도-제주 항로는 지난 2020년 3월 개설된 신규 항로로 씨월드고속

훼리(주)가 운항사업자로 선정됐다. 운항 거리는 직항 101.9km이며, 중간

기항지인 추자도 기항 시 109.3km이다.

여객선은 진도, 제주 간을 하루 2왕복하고, 운항 시간은 직항 시 90분,

추자도 기항 시 120분이 소요된다.

신규 취항하는 ‘산타모니카호’는 호주 인캣社에서 건조된 3,300톤급 

초쾌속카페리로 여객정원은 606명이며, 차량은 승용차 기준 79대까지 

적재할 수 있다. 운항 속력은 최대 42노트까지 가능하다.

취항식은 6일(금) 15시 진도항에서 열린다.

목포해수청 관계자는 “운항관리규정 심사와 시험운항을 사전에 실시

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점검을 모두 마쳤다”고 밝혔으며, “초쾌속 

카페리인 산타모니카호가 취항하면 해상교통 편의 향상은 물론, 전남

권과 제주 간 물류수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”

이라고 전망했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

선원해사안전과 황인상(☎ 061-280-1642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

참고  취항 선박‘산타모니카호’제원 및 사진

□ 제 원

선 명 산타모니카
총톤수
(GT)

 3,321톤

길이/너비/깊이
(m) 67.37 / 20.6 / 6.31 운항속력  최대 42노트

여객정원 606명 수송능력  승용차 기준 79대

추진기관
5,650KW 디젤기관 4대 

(캐터필러사 C280-16) 
기타

 파랑 관통형 쌍동선형

 선체/객실 분리 특수설계

□ 선박사진 


